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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499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wo way ANOVA were employed for analysis and Scheffé
test for post-hoc analysis.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negative․avoidant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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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중요성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발달과업을 성취

해가고, 학교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만

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만족

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발달과업 수행에서의 어려움이나 소

외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적응, 비행

이나 자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

년의 학교생활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그들의 

학창시절은 물론 성장한 후에도 사회구성원으로써 삶을 올바르

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므로 청소년의 성공예측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Kim, 2010; Yoo, 2007).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 내의 여러 활동과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

적인 자기욕구해결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정서

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학습되어 문제행동이 감소하게 

되며,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업발달 또한 증진

될 뿐 아니라 학교의 규칙이나 질서에도 적절히 행동하여 사회

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Kim & Shim, 2012; Lim & 

Kwon, 2012). 반면에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고립감, 

소외감, 공포감, 행동장애, 학교기피, 도벽, 폭력 등과 같은 다양

한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고(Sung, Yi, & Lee, 2001; Kim, 

Park, & Jo, 2004), 발달과업의 수행문제로 이후 취업이 어려워

지거나 낮은 수입을 받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으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Yoo, 2009). 

이상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교생활만족은 청소년 개인의 성

장은 물론 학교 및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와 관련된 변

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운영･시설･교육프로그램 등

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과 흥미･태도･감정 등과 같은 정의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Kim, 2012). 이외에도 인지적 측면

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교생

활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습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관계와 관련있

는 정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청

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모두

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학습

태도 뿐 아니라 학습 활동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

적 특성(Kim, 2012)으로, 최근에는 학교생활과 더불어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자원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7차 교육과정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배양을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

용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출석률, 과제수행 정도, 해당 과목에 대

한 흥미도 등 성공적인 학습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

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2014).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수행결과를 통해 만족감

을 느끼게 되고, 학업에 더욱 흥미를 갖게 하므로 이러한 학습

태도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증진에 도움을 준다

(Choi & Oh, 2010). 그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

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학업몰입도가 높고

(Yoo, Choi, & Choi, 2010),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교육만족도 

역시 더 높다(M. Kim, 2013). 

또,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교우･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

년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는 연구들(Kim & 

Kim, 2011; Kim & Kim, 2013)을 통해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

적인 측면 이외에도 또래나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같은 정서

적인 측면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개인의 정서적 특성 중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관리･조절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인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학교교사, 친구, 수업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어(Lee & Yang, 2012) 학교생활만족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조절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또래와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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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거나 협력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특별한 상황에 적

절하게 반응하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높아(Kang 

& Park, 2005) 정서적으로 유연하고 사회적 유능성도 높다

(Jeong, 2014). 특히 정서조절전략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업성취도의 증진에도 도움을 주며(An, Park, & Jung, 2008), 

성취목표지향성 역시 정서조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Yang & Kim, 2010).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Jung & Cho, 

2014; Kim, 2006; Lee, 2009; Lee & Yang, 2012; Yu & Lee, 

2012)도 청소년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서

조절전략이 서로 다르고,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

서조절의 효과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들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인지적재해석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정서표현억제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청

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더 높고(Lee, 2009),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이 더 높다(Kim, 2006). 그리고 능동적인 정서조절전략(Lee & 

Yang, 2012; Jung & Cho, 2014)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전략

(Jung & Cho, 2014)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더 높으며,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

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다(Yu & Lee, 2012). 이

처럼 정서조절전략들은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 관계, 학업유능

성, 학교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습적

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관계와 정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

전략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들도 주

로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제시하고, 단순히 그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생활만족도

를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학습적인 측

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의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된 연구들만을 

하고 있을 뿐, 이들 두 가지 측면의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학

교생활만족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거나 오히려 상쇄시켜 각 

변인에 따른 영향과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배제해 왔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

인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이들 두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러므로 각각의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만을 규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아본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교생활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갑자기 변화된 학교생활에서 긴장과 스트레

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과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

는 중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

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

이와 함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 정서조

절전략은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두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너지효과나 상쇄효과를 일으키는가도 함

께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을 함께 조망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중학생의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중학생의 학

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자기주도학습능

력과 정서조절전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

조절전략 중에서도 어떠한 전략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함께 학

교생활만족도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봄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각각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를 증

진시킬 수 있는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

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

생을 비롯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등 개입전략

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생활 지도와 가정과 

교육의 자기관리 영역 등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2.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

른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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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

른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

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관련문헌 고찰

1.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는 수업활동, 학교규칙, 교우 및 교사와의 관

계, 시설 및 학교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등의 구성요

소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Kim & 

Kim, 2013)이다. 즉 사회적 환경인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느

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Diener & Fujita, 2005)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기도 하고, 사회･정서적으로도 올바른 행

동을 하도록 학습되기도 한다(Moon, 2002). 

학교생활만족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2000년 초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쉽게 우울하고 학습

과제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Roeser, 2001)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

인 부분에서 불안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되었다는 생

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는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도 함

께 경험한다(Kim & Gwon, 2005)고 밝히고 있다. 반면 많은 연

구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

족감을 느껴 문제행동이 완화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

(Kim & Kim, 2011)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

하며 보람을 느끼는 등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원만할 뿐 아니라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

성취효과가 높다(Sin, Yeon, Lee, Jeon, & Kim, 2011). 특히 남

학생의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우울감을 적게 느끼고 자살생각도 더 적게 한다

(Kim & Cho,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생활만족

도는 그들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교생활만족도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목표와 학습동기를 파악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

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

가 되는 자기학습을 말한다(Chung, 2003). 그리고 자기주도학

습능력을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기초로 하여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방법을 선택할 뿐 아니라 학습

전략에 맞춰 결과까지 평가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는 능력이라

고 한다(Hong, 2012). Kim(2000)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

과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므로 학습내용을 더 오랫동안 유

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한편 Kim(2007)은 자율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외부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 선택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자율성은 사회적 관계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며,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

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학교생

활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도 

일맥상통하다.

또 Kang(2008)은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

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와 Kim(2011)은 청소년

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 학업관련 고민은 단순

히 학업성적 향상이나 학업동기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

지만, 학업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 학업수행에 있

어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는 수동적인 

학습자에 비해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각

하며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Kang et al., 2014). 이처

럼 학습에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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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교생활만족도는 물론이고 

전인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적인 자원전략이 된다.

Jeong, Park, Seo와 Yu(2008)은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은 청

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가 더 높

게 나타난다고 하고, M. Kim(2013)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

을수록 학업성취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습만

족도 또한 높아진다고 말한다. Yang과 Lee(2012)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기조절학

습전략을 잘 세워 학업성취도와 성취도 평균 성장률이 더 크다

고 하며, M. Kim(2013)도 이와 유사하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

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자기주도학습능

력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3. 정서조절전략과 학교생활만족도

정서란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서를 조직

화된 적응행동의 체계로 보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행동요소들

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Jung & 

Cho, 2014). 이는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과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을 정서의 자각과 이해, 

수용과 더불어 충동적인 행동이나 불쾌정서에도 불구하고 목표

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서조절은 자신이 경험

하는 정서를 다루어 나가는 절차로서(Greenberg & Paivio, 

2008) 맥락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일 뿐 아니라(Yu & Lee, 2012), 개인이 특정 정서에 적응

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요소이다(Lim, 2001). 또한 정서조절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사회적 만남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고,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상

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Keltner & Haidt, 1999). 

정서조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적응을 통해 특정방식으로 

발달하고(Kang & Park, 2005), 청소년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

략은 그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그들

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Yang, 2012).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정서를 관리･조절하게 된

다. 이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정서조

절전략이라고 한다. 

정서조절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유연하고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부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

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덜 고독하고, 타인으로부

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진다(Jeong, 2014). 특히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

성이 좋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Lee, 2006). 

Gross(2002)는 정서조절전략을 재평가와 억제로 구분하는데, 

재평가는 사람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전략이고, 

억제는 감정적인 경험과 행동발현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재평가와 억제의 정서조절전략은 감정적인 충격이

나 경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스트레스, 행복감

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Bryant(2003)는 정서조절전략을 긍정

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는데, 긍정

적인 정서조절전략은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 낙관주의 등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은 신경증, 우울증, 절망, 

죄책감, 불행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Shin, Lee와 Lee(2005)는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전략이 청소

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능동적, 지지

추구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전략의 순서대로 청소년의 안녕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전

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2009)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전략을 인지적 

재해석과 정서표현억제로 구분한다. 그리고 인지적 재해석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과 교사와의 관계적응에 도움이 되

고, 정서표현억제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교우･교사관계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 

Pekrun과 Shephens(2009)는 정서조절이 정서와 인지 및 동

기 변인들을 통해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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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와 Lee(2015)는 정서조절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차원적 인지과정, 과제수행, 동기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직･간접적으로 성취에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예

측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고 한다. 또 청소년이 능동적 정서조절

전략이나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친구, 

교사, 수업,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가 높고(Lee & Yang, 

2012; Park, 2001),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할수

록 교사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는 낮지만, 학교수업에 대

한 적응 정도는 높다(Lee & Yang, 2012)고 한다. 

정서조절전략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영향은 다를 수 있으

므로 바람직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생활을 영위

하고 만족감을 얻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상

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볼 때, 초기에는 정서조절의 전략

적인 측면보다는 효과성만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

만 점점 전략적인 측면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정서

조절전략을 감정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에만 국한하여 학교

생활이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 

4.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

족도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어느 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춰 학습태도나 학업성취도 등

과 같은 학습적인 측면(Cho, Lee, & Lee, 2013)이나 정서인식

이나 정서표현 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Kim, Yoon, & Kim, 

2010)에만 국한된 연구를 다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습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처럼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만족

도에 각각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고찰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정서는 학업상황에서 주의집중과 사고를 조절하는 것을 돕

고, 융통적인 학습전략도 정서와 함께 사고를 적극적으로 조절

한다(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Yang과 Kim(2010)

도 정서조절전략이 학습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정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습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주

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ho(2012)는 자기주도학습이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Kim(2009)은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Choi(2007), Kim과 

Hong(2014)도 중학생의 정서지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도움

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Kang과 Kim(2014)은 정서지능의 하

위변인인 정서 사고촉진, 감정이입, 정서인식 및 표현이 자기주

도적 학습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서지능은 자기주도적 학

습태도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Lim(2011)은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에 대한 정서를 강

조하고 있으며, Park과 Yang(2015)은 정서조절을 매개변수로 

학습노력 등이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하여, 정서조절이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자기주도학습능력 프

로그램을 실시한 Hwang과 Kim(2013)은 프로그램 실시 후, 저

소득층 청소년은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증대되었고, 

진로 및 흥미를 탐색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조절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은 학교생활만족도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

로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Lee, Ban, Do, & Kim, 2011), 그리고 이

들은 학교생활만족도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

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때, 학교생활만족도에 시너지 효

과를 가져오거나 상쇄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지금까

지 보고되어 왔던 결과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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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tent N(%) Variables Content N(%)

Grade

1  65(13.0)

Standard of 
living 

High  61(12.2)

2 291(58.3) High∼medium 168(33.7)

3 143(28.7) Medium 215(43.1)

Gender
Male 208(41.7) Medium∼low  43( 8.6)

Female 291(58.3) low  12( 2.4)

Father’s age

30∼39  23( 4.6)

Mother’s age

30∼39  61(12.2)

40∼49 365(73.1) 40∼49 391(78.4)

50 or more  89(17.8) 50 or more  28( 5.6)

No answer  19( 3.8) No answer  19( 3.8)

Father’s 
scholastic ability 

Middle school and less   5( 1.0)

Mother’s 
scholastic ability 

Middle school and less  11( 2.2)

High school 144(28.9) High school 160(32.1)

College  27( 5.4) College  31( 6.2)

University 263(52.7) University 245(49.1)

Graduate school  36( 7.2) Graduate school  28( 5.6)

No answer  24( 4.8) No answer  24( 4.8)

Father’s job

Farming, fishing   5( 1.0)

Mother’s job

Farming, fishing   2( 0.4)

Self-employee 147(29.5) Self-employee  74(14.8)

Temporary employee  32( 6.4) Temporary employee  11( 2.2)

Production employee  58(11.6) Production employee  19( 3.8)

Office worker 108(21.6) Office worker  80(16.0)

Service employees  19( 3.8) Service employees  65(13.0)

Administrative position  43( 8.6) Administrative position  14( 2.8)

Profession  27( 5.4) Profession  31( 6.2)

Un-employe   3( 0.6) Housewife 158(31.7)

Etc  32( 6.4) Etc  23( 4.6)

No answer  25( 5.0) No answer  22( 4.4)

Total 499(100) Total 499(100)

Table 1.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49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학생 499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5년 10월 30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광역

시 소재 중학교 중에서 중학생의 분포비율이 높은 달서구, 수성

구, 북구의 남･여 중학생 1, 2, 3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중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거나 혼돈을 준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제

거하거나 수정한 다음, 2015년 11월 9일∼13일까지 대구광역

시 소재 8개의 중학교와 3개의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남･여 중

학생 1, 2, 3학년 총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질문지의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교사나 연구자의 감독과 지시 하에 질문지의 배부･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질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는 총 535부였으며, 수거된 질문지 중 기재가 부실하거나 불성

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한 질문지 499부를 최종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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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는 Hong(2014)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과 전체문항들

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1문항을 제거하고 46문항을 자기주도학

습능력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중학생이 정보를 

탐색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

활동을 지속하고 학습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적 자기주도학

습능력,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는 실천적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단계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6이다.

2) 정서조절전략 척도

정서조절전략 척도는 Son(2007), Han과 Hyun(2006), Kim과 

Kim(2011), Yu.와 Lee(2012)의 척도를 참고로 문항을 재구성

하여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내용상 부적합한 2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정서조절전략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본다’, ‘나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찾아 시작해 본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동적 정서조절전략(1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감정이 가라앉게끔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

를 다독인다’와 같이 자신의 심리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지지･수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조절하는 방

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1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나는 기분 나쁜 상황을 겪

으면 그 상황과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나는 기분이 나쁘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와 같

이 현 상황을 부정하며 과도한 걱정과 긴장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조절하

는 방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정･회피적 정

서조절전략(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단계 Likert척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행동

적 정서조절전략이 .92,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84, 부정･회피

적 정서조절전략이 .81이며, 전체가 .87이다. 

3)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학교생활만족도의 척도는 J. Kim(2013)의 척도를 기초로 하

여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

의 문항은 친구관계와 친구와의 친밀감, 교사에 대한 호감과 교

사와의 친밀감, 학업유능감과 성실성, 학교질서･규칙준수 등과 

같이 친구, 교사, 학업, 학교환경 등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단계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0이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가정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

계분석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원배치분산분석

(Two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에 대한 추후검증은 ANOVA 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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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ife 
satisfaction

variable                
df mean square F-value P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2  2.63 15.28  .000***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1 16.03 93.14  .000***

 self-directed learning×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2   .57  3.31 .037*

***p < .001, *p < .05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result abou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school 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N)         

M SD

high    (128) 3.81   a .50
medium (259) 3.39   b .41
low     (112) 3.06   c .49

F-value 15.28***

***p < .001
※ a, b, c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Scheffe posthoc test.

Table 3.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N=499)

Ⅳ. 연구결과

1.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먼저, 연구대상자를 자기주도학습능력 점수에 따라 세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점수가 높은 상위 

25%의 중학생을 자기주도학습능력 상집단(M=4.19, SD=.33)

으로, 점수가 낮은 하위 25%의 중학생을 자기주도학습능력 하

집단(M=2.51, SD=.43)으로, 나머지 50%의 중학생을 자기주도

학습능력 중집단(M=3.35, SD=.24)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평균(M=3.62, 

SD=.65)보다 높은 상위 50%의 중학생을 상집단(M=4.12, 

SD=.38)으로,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하위 50%의 중학생을 하

집단(M=3.11, SD=.43)으로 분류하였다. 중학생의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주

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학

교생활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

력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중학생이 중간 정도인 중학생보다, 그리고 자

기주도학습능력이 중간 정도인 중학생이 낮은 중학생보다 학교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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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life 
satisfaction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N)

M SD

high (254) 3.70 .46
low  (245) 3.14 .42

F-value 93.14***

***p < .001

Table 4.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school life 
                                           satisfaction

 behavioral             self-directed  
 emotion                    learning 
 regulation strategy(N)             capability(N)

 M SD F-value

high (254)
high   (108) 3.90 a .47

20.745***medium (124) 3.57 b .37
low    ( 22) 3.46 b .51

low  (245)
high   ( 20) 3.30 a .34

14.996***medium (135) 3.23 a .37
low    ( 90) 2.95 b .43

***p < .001
※ a, b, c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Scheffe posthoc test.

Table 5.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y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bout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N=499)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이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

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

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상집단에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학교생활만

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상집단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상집단이 중집단이나 하집단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

하게 더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 중집단과 하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하집단에 있어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하집단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상집단이나 중집단이 하집단보

다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 

상집단과 중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Table 5>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

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Table 5>과 <Figure 1>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

면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 중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중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중학생들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중학생들 간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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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life 
satisfaction

 variable   
df mean square F-value P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2 7.19 38.08    .000***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1 8.80 46.63    .000***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2  .12   .62         .541  

***p < .001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result abou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bout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

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거나 중간 정도

인 중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중학생들보다 학교생

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거나 중간 정

도인 중학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Figure 1>을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거나, 중

간 정도이거나, 낮은 중학생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행동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쓰는 중학생들이 적게 쓰는 중학생들보다 학

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먼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평균

(M=3.53, SD=.59)보다 높은 상위 50%의 중학생을 상집단

(M=3.97, SD=.34)으로, 점수가 낮은 하위 50%의 중학생을 하

집단(M=3.03, SD=.37)으로 분류하였다. 중학생의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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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life 
satisfaction

 variable          
df mean square F P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2 14.66 76.42     .000***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 1  5.94 30.96     .000***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

2   .24  1.24        .291

***p < .001  

Table 8. Analysis of variance result abou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school life 
satisfac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

M SD

high (265) 3.63 .50

low  (234) 3.19 .47

F-value 46.63***

***p < .001  

Table 7.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만족도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

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체적 차이는 <Table 3>와 동일하므로 생략하였으며, 중학생

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이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보다 학교생

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

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먼저, 중학생의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의 점

수가 평균(M=2.71, SD=.70)보다 높은 상위 50%의 중학생을 

상집단(M=3.29, SD=.43)으로, 점수가 낮은 하위 50%의 중학

생을 하집단(M=2.16, SD=.39)으로 분류하였다. 중학생의 자기

주도학습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

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능력,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체적 차이는 <Table 3>와 동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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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life 
satisfaction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N)

M SD

high (244) 3.26 .47
low  (255) 3.58 .53

F값 30.96***

***p < .001

Table 9. Difference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negative･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rategy.

     (N=499) 

생략하였으며, 중학생의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부정･회피적 정

서조절전략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회피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이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보다 학

교생활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에 따

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고찰을 통해 얻은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중학생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중학생들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M. 

Kim, 2013), 학업스트레스가 적기(Yang & Lee, 2012)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중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중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서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 많이 지각하는 등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에서 즐거움, 흥미,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더 많이 지각하여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생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해 주

어야 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동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들보다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거

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서자극에 구

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영향이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들보다 더 적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행동을 통해 정서를 조절

하는 것이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등과는 정적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Bryant(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

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밝힌 Sim(2000), 

An(200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계

획을 세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보이는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우･교사관

계, 수업, 학교생활 등에 적응을 잘한다고 밝힌 Lee와 

Yang(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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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

동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중학생들이 중간이

하의 중학생들보다, 그리고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

하는 중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중간 이상

인 중학생들이 낮은 중학생들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거나, 중간 정도

이거나, 낮은 중학생들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중학생들이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들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아 학교생활만족도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중학생들

일지라도 화가 나거나 힘든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자

극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거나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실행하려는 노력과 같은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업 외적인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더 증대시킬 

수 있고, 이러한 만족감이 학업성취나 학습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이나 무력감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

용하는 중학생들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행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학업 외 교우･교사관계나 학

교생활 등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정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정서의 영향으로 행동적 정

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높은 중학생과 중간 정도인 중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방편으로 학업적 측면의 노력뿐 아니라 정서조절 측면의 

노력 역시 중요함을 의미하며,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중학생들에게 학업적 측면의 태

도나 성취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교생활만족도

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구체적

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교우･교사관

계 등의 학업 외적인 부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가 학

교생활만족도의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정서지능과 자기주도학습이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고(Choi, 2007), 자기주도학습이 정서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Cho, 2012)고 밝힌 선행연구결과들과 다소 유사하

다. 그리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Yang & Kim, 2010; Lee et 

al, 2011; Park & Yang, 2015)고 밝힌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

하며,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학습에 대한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

한 Lim(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

용하는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들보다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가 나거나 짜증

이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심리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

는 등 자신의 감정을 지지･수용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지고, 교우･교사관계, 학업, 학교생활 적응 등에 도움이 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재해석전략이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Jeong(2014)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며,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밝힌 Lim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Kim(2006)의 

연구결과와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과 교

사와의 관계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Lee(200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이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중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리적 안

녕감을 증가시킴으로써 학교생활만족도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학생의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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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을 적

게 사용하는 중학생은 다른 중학생들보다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이 자신의 정서나 상태를 과도한 긴장과 걱정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거나 부정하고 회피함을 통해 상대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정서조절전략이지만, 이 정

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불길한 생각을 하거나 기분 

나쁜 일만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

하고(Shin et al., 2005),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괴로움을 주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Park, 2001)되어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을 회피하는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

는 Shin 외(2005), 그리고 이러한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할

수록 학교수업적응 정도가 높다고 하는 Lee와 Yang(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정

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자극이 된 부정

적 정서상태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

거나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부정･회피

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자극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마음을 

다스리거나, 부정적 정서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들은 중학생

들이 자신의 정서나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그 상

황에 대처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

도록 지지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사회는 중학

생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중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

게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학업적･학업외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실패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학업적 측면의 자기주도학습능력보다는 교사와 또래와의 관

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정서적 측면의 정서조

절전략, 그 중에서도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이 학교생활적응이나 

학교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중학생들에게 행동적 정서조절전

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제 학교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비록 학업생활에서

의 자신감은 낮더라도 학업 외 생활에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을 회복함으로써 이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높으나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중학생들에게 행

동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습

득･사용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학교생

활적응과 학교생활만족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과 인지적 측면으로의 자기주도학습과 정서적 측

면으로 정서조절전략, 특히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을 함께 고려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적 학문으로써 가정과 

교육에서는 교과내용 중 학습관리와 스트레스관리 등의 자기관

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자기관

리 영역의 수업활동에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학업적 측면으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칭찬이나 격려 등을 통한 긍정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

서적 측면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올바로 인지하고, 구체

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생

활만족도를 위한 더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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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499명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정서조절전략,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원배치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한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행동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자

기주도학습능력과 부정･회피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육의 교과내용은 실천적 학문으로써 학습관리와 스트레스관리 등의 자기관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자기관리 영역의 수업활동에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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